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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impact on cleaning workers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by review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ways in which Article 86 Nos. 7 and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ork on the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cleaning workers' health.

Methods: The following laws and systems were reviewed and considered: Firs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obligated or required to be applied to protect the health of cleaning workers; Second, the 
status of control of chemicals or mixtures used at cleaning sites through the Consumer Chemicals Product 
and Biocide Safety Control Act; Third, Control of consumer products according to foreign material safety data 
sheet related laws.

Result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health of cleaning workers include the 
legal control of harmful substances to be controlled, work environment monitoring, and special health 
examinations. The application of the Consumer Chemicals Product and Biocide Safety Control Act does not 
satisfy the legal and practical level of health maintenance and promotion requir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ommunication of chemical information is insufficient. Overseas,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use of consumer products in the workplace without material safety data sheets.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ensure the health of workers handling consumer 
chemical products. The remaining laws and regulations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prepare material 
safety data sheets should be additionally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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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20년 6월 기저질환이 없었던 젊은 여성 노동자가 
식당 및 조리지역 청소와 소독 작업 중에 사망하는 사
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청소 작업 시 사용하는 
소독제 및 세제 등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이 촉발되었다. 청소노동자가 사용하는 청소용제 및 
소독제 등의 유해성⋅위험성은 다수 선행연구를 통해 
상당수 밝혀져 있다. 청소노동자에게서 높은 피부 질환 
유병률(Gawkordger et al., 1986; Bauer, 2013),  
호흡기질환(Svanes et al., 2015) 및 천식 유병률
(Vazcaya et al., 2011; Dumas et al., 2014; Lee at 
al., 2014)이 관측된다. 청소노동자는 천식 유발 물질과 
호흡기 및 피부 자극 물질에 노출되고 있으며(Bello et 
al., 2009). 소독제, 세척제 등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사용 정도에 따라 천식의 발생률이 높아지거나(Vazcaya 
et al., 2011) 근무연수에 따라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등(Svanes et al., 2015) 청소 
작업에 노출될수록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국내 청소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부 표백제에 
대한 제품 내 성분 분석 결과 클로로포름, 톨루엔, 포름
알데히드 등의 유독한 물질이 검출되었으며(Heo et 
al., 2016), 이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 산업
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보건관리의 법적 대상 유해인자
로, 청소 현장에 청소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조치 및 관리가 요구되
는 바이다.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필요한 조치와 관리를 하
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노출되는 물질의 파악이 선행
되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화학물질의 성
분과 그 건강 영향을 해당 물질의 사용자들이 취급 전
에 미리 알고 대처하도록 하고, 사고 등에 의해 노출이 
발생하였을 때의 응급조치 등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Kim et al., 
2015a).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와 
그 하위법에 의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제공 및 경고표시, 게시 및 교육 의무가 규정
되어 있다. 작성대상물질 제조 또는 수입자는 이를 작
성 및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대상물질 양
도 또는 제공자는 양수 또는 피제공자에 대해 이를 제
공하고 용기 등의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작성대상물
질 취급 사업주는 취급 근로자에 대해 이를 게시 및 교

육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인식도는 유해화학물
질 인식도에 영향을 주고(Kim & Jeong, 2018), 또한 
화학물질 종사자의 산업보건 실천을 향상시키며(Lee, 
2019),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포함한 화학물질 관리는 사
업장 안전보건활동 수준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 영향을 
주는 등(Rhee, 2011)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작업장 내 
화학물질과 노동자의 보건을 관리하는 데 긍정적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노출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일반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하에서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화학물질 관련법에서 관리
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의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이는 작성으로부터 이어지는 제
공, 경고 표시, 게시, 교육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반
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흐름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
았음을 의미한다. 2018년 3월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 안전법”) 
제정과 2019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전부개정으
로 인해 본조의 면제 대상 물질로서 화학제품안전 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 소
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이 본조 제7호로 추가
되었고, 본조 각호에서 해당 법률 및 법적 명칭을 특정
하지 않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해서도 본조 제16
호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경우까지 물질안
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이 면제되고 있다. 청소 현장
에서 사용하는 상당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은 안전확
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또는 일반 소비자
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범주
에 포함되며, 본조가 시행된 2021년 1월 16일 이후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유해성 정보를 사업주 및 노동자
에게 공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일원화된 경로이며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요인이다. 시행령의 개
정으로 인해 특정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물질안전보
건자료가 작성되지 않는 현 상황은 근로자 보건관리에 있
어 상당히 문제적으로, 현 상황이 청소노동자에게 초래 
가능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물질안전보
건자료 제도 개선에 관해 기 수행된 연구는 신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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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및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대한 국제조화시스템(Global Harmonized 
System of class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도입에 따른 표준화 연구(Lim & Yang, 2006; Park et 
al., 2006; Lim et al., 2007; Yang et al., 2007), 신뢰
성 향상(Kim, 2007; Lee et al., 2007; Park et al., 
2010), 활용성 증대(Choi et al., 2002; Lee et al., 
2005; Choi et al., 2018), 영업비밀 제도 도입(Lee et 
al., 2009; Kim et al., 2015a; Kim et al., 2015b; Kim 
et al., 2015c; Lee & Jo, 2018), 유해성 분류기준 적용
(Lee et al., 2019)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
건자료 작성 등의 제외 대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제7호 
및 제16호가 청소노동자 보건의 유지 및 증진에 작용하는 
방식을 법 제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청소노동자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고찰 대상은 첫째, 청소노동자에 대하여 

적용 의무가 존재하거나 청소노동자의 건강 위험성 예
방을 위해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제, 둘째, 청소용제 및 
소독제의 사업장에서의 사용에 연관된 화학제품 안전법
제, 셋째, 미국, 유럽연합 및 캐나다의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
련 법제로 설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미국의 
유해정보전달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HCS)를 모델로 만들어졌기 때문으로(Lim et al., 
2009), 유럽의 경우 2007년 REACH 도입을 통해 새로
운 화학물질 관리 패러다임을 제공하였고 국내를 비롯
한 다수 국가들의 화학물질 관리 표준이 된 까닭으로
(Cho & Park, 2019), 캐나다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 제도 도입 시 캐나다의 작업장유해물질정
보체계(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WHMIS)를 모델 중 하나로 참고한 점(Lee & 
Jo, 2018)을 바탕으로 한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연관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
제를 고찰할 타국의 범위를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청소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용 의무가 존재하거나 적용이 필요한 산업 안전 보건 
법제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화학제품 안전법을 통하여 청소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의 조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 조치 또는 근로자 보건관리를 요하지 않을 조
건이 충족되는지,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인 작업
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보건의 유지 및 증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6조 제7호 및 제16호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부
재가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 보건 법제상 
이행 의무 또는 필요와 상충하지 않는지가 검토 대상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제에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에 대해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
토하여 국내 법제가 세계적 표준에 부합하는지, 국내 
법제에서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
는지를 검토한다.

Ⅲ. 결    과

1. 청소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용 의무 또는 필요
가 존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제

청소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이미 재해가 발생한 
등의 비일상 상황을 제외한 일상의 작업관리 상에서 적
용 의무가 존재하거나 필요한 법제를 산업위생 분야에
서 관리 수단을 구분하는 주요 범주인(Dosman et al, 
2015) 행정적 관리 및 기술적 관리의 두 가지로 분류하
여 검토하였다. 

행정적 관리의 측면에서 청소노동자의 관리를 규율하
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에는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
제, 제3장 안전 보건교육,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
방이 해당한다. 청소노동자가 주로 근무하는 산업은 한
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
비스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 종류상 중분류로 ‘건물 등의 
종합 관리사업’에 해당한다(Yang et al., 2018a). 이에 
따라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의 상시근로자 수 등 법령에서 지정하는 조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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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Ministry of Environment
Classification by purpose Product classification Product groups Items

Cleaners

General cleaners

Detergent product group

CleanersToilet bowl cleaners
Glass cleaners

RemoversStain removers
Removers Removers

Coating agents Coating agents Coating product group Gloss coatings
Bleaching agents Bleaching agents Laundry product group Bleaching agents

Disinfectants Disinfectants Disinfection products group Disinfectants
Others Adhesives Adhesives product group Adhesives

Table 1.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criteria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chemical products used at cleaning sites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보건관리자 
및 산업 보건의 선임,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구성, 안전
보건관리 규정 작성, 안전 보건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청소 업무를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 보건교육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기술적 관리 측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은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이다. 그 
중, 제36조 상의 위험성 평가, 제39조 상의 보건 조치
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보건 
기준 중 청소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장 관리대
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제12장 근골격
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조항 중 사업
장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 제125조 상의 작업환경측정, 
그리고 제130조 상의 특수건강진단이 청소노동자에게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2. 화학제품 안전법을 통한 청소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 또는 혼합물의 관리
1) 화학제품 안전법에 의한 관리 수준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요구 수준의 포괄 정도

먼저 화학제품 안전법에 의해 관리되는 청소 현장에
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에서 규정하는 보건 조치, 
제8장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보건관리 실시 필요 여부를 
확인하였다. 화학제품 안전법은 법 제5조에 규정된 적
용 제외 범위 이외의 국내 생활 화학물질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때, 생활 화학물질은 화학제품 안전법 법 제3
조 제3항에 정의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

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
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을 말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법 제7조(실태조사) 및 제8조
(위해성 평가)에 따라 생활화학 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
여 위해성이 클 경우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제조 등을 하려는 
자는 제품이 특정 화학물질의 함유 금지, 함유량, 용출
량, 발산량 등을 규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살생물제품은 살생물물질로 구성, 살생물물질이 혼
합되거나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이며, 살생물물질
과 살생물제품은 각각 제13조(물질승인) 및 제20조(제
품승인)에 규정된 승인을 받아야 제조 등이 가능하며, 
법령에 명시된 목록 또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에 따라 승인
유예대상 기존살생물 물질의 지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1호)에 고시된 기존살생물 물질은 승인유예 
기간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않고도 제조 및 수입이 가
능하며, 살생물제품 또한 부칙 제3조의 각호에 구분된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 및 수입이 가
능하다. 

청소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안전보건공단 및 환경부의 분류기준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안전보건공단(Yang et al., 2018b)은 
청소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크게 
세정제, 박리제, 광택제, 표백제, 살균소독제, 기타의 6
개 용도, 일반세정제, 변기 세정제, 찌든때 제거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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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세정제, 박리제, 광택제, 표백제, 살균제, 접착제의 9
개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2-19호) 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품목에 
대입하면 세정제품, 코팅제품, 세탁제품, 살균제품, 접
착⋅접합제품 5개 분류, 세정제, 제거제, 광택 코팅제, 
표백제, 살균제, 접착제의 6개 품목으로 대응이 가능하
며, 살균제의 경우 화학제품 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에 
정의된 살생물 제품 유형 중 하나로 살생물제품에도 해
당한다.

화학제품안전 법상의 안전기준은 함유 금지물질 검출 
허용 한도, 그리고 함유물질, 사용물질 또는 사용 가능 
주성분의 함량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각 기준 분류별로 
제형별로 안전기준이 존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는, 우선, 관리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
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물질에 대한 검출
허용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법적 조치 또는 
관리에 대한 대상 유해인자로서의 판별은 함유 내력이
나 제형에 무관하며, 관리대상 유해인자나 작업환경측
정 대상 유해인자는 단일한 함량 기준에 의해, 특수건
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함량에 무관하게 판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제품안전 법상의 안전기준 중 가장 높
은 함량 기준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판별하
는 단일한 함량 기준과 비교하고, 안전기준을 미보유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
해인자 포함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화학제품 안전법에 
의한 관리 수준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요구 수준의 
포괄 정도를 판단하였다.

관리대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
해인자 목록은 다수가 중복되며, 작업환경측정이 여타 
보건 조치 및 근로자 보건관리의 기반이 되는 제도라 
판단하여 비교 대상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단일화하였다. 함량 기준의 단위로 중량 비율(%)을 일
관되게 사용하는 화학제품 안전법과 달리, 산업안전보
건법상 함량 기준 단위로 유기화합물에 대해 용량 비율
(%)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별 혼합물의 비중
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관계로, 중량 비율과 용량 
비율의 값이 같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상기 사항에 따른 비교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
다.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품목별로 함량 기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또는 관리 기준보다 높은 물질 
및 안전기준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또는 관

리 기준을 가지는 기존살생물물질이 상당수 존재하여, 
화학제품안전 법상 규제를 준수한 결과가 곧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문리적으로 규정하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헌상 국내 청소 현장에서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
진 초산 등 일부 물질(Heo et al., 2015)의 경우 안전
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
아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관리 범위에 허점
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화학제품안전 법상 관리에 의한 청소노동자 보건 유지 
및 증진의 실질적 보장 정도

문리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 요구 수준을 포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소비자의 건강 위험을 방
지 가능한 절차에 의해 기준 설정이 이루어진다면 절차
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살생물제품의 경우 
목록 또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승인 절차상 인
체 위해성을 예방 가능한 조치의 검토를 통해서만 법제
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본적 목적인 작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보건
의 유지 및 증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
해,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위해성 평가 절차를 규정하는 생활 화학제품 위해성 평
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
시 제2021-제37호)과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
료의 작성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
과학원고시 제2021-제7호) 및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
품의 승인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8호)을 검
토하였다. 

양 규정 모두 유해지수 1, 초과 발암 위해도 10-4를 
기준으로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절차적인 위해
성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생활 화
학제품 위해성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 제2항에서 생활 화학제품 위해성 평가의 대상은 작
업자를 제외한 일반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화학제
품안전 법상 안전기준은 작업자에 대한 위해성을 기초
로 설정된 값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살생물제
품의 경우 사용자 범위를 크게 전문 사용자와 일반 사
용자(소비자)로 나누고 있으며, 전문 사용자에는 작업
자, 전문가가 해당하며, 작업자는 산업 현장에서 살생물
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취급(제조, 수입, 운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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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 
cation Items

Number of 
standards for 

content of 
substances

Harmful agents subject to work environment monitoring
Number of 
substance 

groups
Names of substance groups 

Safety 
standards for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Cleaners 48 17

Hydrochloric acid, sulfuric acid, sodium hydroxide, 
potassium hydroxide, formic acid, methanol, 2-propanol, 
acetone, ethylene glycol, glutaraldehyde, xylene, silver, 
copper, 2-butoxyethanol, ethylene oxide, hydrogen 
fluoride, chlorobenzene, 2-methoxyethanol, acrylic acid

Removers 31 9
Formic acid, ethylene glycol, xylene, silver, 
2-butoxyethanol, hydrogen peroxide, ethylene oxide, 
chlorobenzene

Gloss coatings 39 11
Manganese, 2-propanol, ethylene glycol, 
2-butoxyethanol, methanol, xylene, formic acid, silver, 
ethylene oxide, copper, dichloromethane

Bleaching agents 3 2 Sodium hydroxide, potassium hydroxide, hydrogen 
peroxide

Disinfectants 33 6 Acetaldehyde, dimethylformamide, arsenic, xylene, 
hydroquinone, acrylonitrile, vinyl chloride, ethylene oxide

Adhesives 17 8 Copper, potassium hydroxide, sodium hydroxide, 
2-propanol, formic acid, zinc oxide, silver

Existing 
active 

substances
(no safety 
standards)

1-Ga. 
disinfectants 364 13

Formic acid, methylalcohol, 2-propanol, phenol, 
glutaraldehyde, diiron trioxide, magnesium oxide, 
sodium hydroixde, zinc oxide, cresol, silver, copper, 
iodine, orthphosphoric acid, chlorine, titanium dioxide, 
quartz(above grace period 2022.12.31), ozone(grace 
period 2029.12.31)

Table 2. Comparison between safety standards for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and standard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등) 또는 포장에 관여하는 사용자이고, 전문가는 직업적
으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정
의하여, 승인된 제품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작업자 위해
성의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화학제품 안전법 제18조
에 따라 일부 제품의 승인 및 제품승인에 따른 위해성
의 관리가 유예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등 제외와 청소노동자 건강 보
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 보건 법제상 이행 의무 또는 
필요와의 상충 여부

화학제품안전 법상 안전기준의 준수가 작업자 보건 
유지 및 증진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 조치 및 근로자 보건관리를 통해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성을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청소노동자
에 필요한 조치 및 관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및 작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성분 및 함량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
한 정보의 전달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이루어지
며, 화학제품 안전법의 정보전달 규정을 통해 이를 갈
음할 수 있어야 청소노동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 보건 법제상 이행 의무 또는 필요와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하위사용자에 대한 정보전달은 
표시 및 정보공개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규정된다. 안
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법 10조(안전기
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과 법 제47조(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의 정보공개)를 통해 각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
나, 함량 표시 의무는 없고 화학물질 각각의 명칭을 표
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존재한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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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주요 물질, 보존제, 알레르기 
반응물질, 계면활성제, 형광증백제, 기타물질로 통칭되
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상의 유해화학물
질 및 중점관리물질, 화학제품안전 법상 살생물물질, 그
리고 나노물질 및 문신용 염료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
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기준은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1-121호)
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의 범위가 표시기준
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화학제품 안전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전달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
시 등) 및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42호), 법 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의 정보공개) 및 시행규칙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
물제품의 정보공개 등)를 통해 표시 및 정보공개 의무
가 규정되어 있다. 표시 및 정보공개 의무가 존재하는 
성분 및 함량에 관련된 사항은 살생 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 비율, 나노물질, 유해화학물질 및 중점관리물질의 
명칭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표시 및 정보공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다.

또한 화학제품안전 법상의 표시 또는 정보공개를 통
한 정보전달 의무는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및 살
생물제품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제16호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등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그 외의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
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해서는 어떤 정
보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따른다. 

3.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에 대한 해
외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제

해외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제를 검토한 결과,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개 원칙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을 면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 29 CFR 
1910.1200(b)(6)(ix), 유럽연합의 Article 31(4) of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liament and of the Council, 캐나다의 유해제품 
법(Hazardous Products Act, HPA) 12에서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제품 등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등의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경
우, 해당 제품이 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등의 제외에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은 사용 시간 및 빈도가 일반 소비자와 동일하지 
않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유럽은 제조자에게 하위사용자나 유통업체가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
여하고 있다. 이때, 하위사용자는 제조자나 수입자를 
제외하고 공동체에 소속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산업 
또는 전문 활동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
다. 일반 소비자는 당 범주에서 제외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제에서는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
으로 제공되는 제품이 사업장에서 취급될 경우, 노출 
시나리오의 변동에 따라 위해성이 달라질 가능성을 인
정하고 일반 소비자 제품과 구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심지어 국내법으로
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을 규제하는 
화학제품 안전법의 경우에도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전
문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를 구분하여 범주별로 다른 규
제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
조 제16호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
는 제품이 사업장에서 취급되는 경우에 대해 일괄적으
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등의 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판단되며,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물
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등의 제외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
가 있다.

Ⅳ. 고    찰

본 연구에서 청소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산업 안
전 보건 법제를 검토하였고, 화학제품 안전법이 산업안
전보건법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화학제품안전 법상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 품목이라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안전기준이 작업자
의 소비를 기준으로 설정된 기준도 아니어서 안전기준
을 준수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작업자 건강을 보호 가능
하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승
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은 현재 법적 관리가 유예되
어 살생물제품 관리에 있어 관리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
태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보건조치 또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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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하고자 하여도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물질의 
성분과 함량에 대한 하위사용자 대상 정보전달 체계가 
화학제품안전 법상에 갖춰져 있지 않다. 해외 사례 검
토 시, 미국은 작업자의 노출 패턴이 일반인과 동일하
지 않을 경우, 유럽은 전문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소비
자 제품에 대해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
며, 이를 통해 작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
은,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제7호 및 제
16호에서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
는 제품’ 또는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
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개념이다. 당 개념은 산업안전보
건법 및 타법을 통해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아서, 명령
의 실무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선을 야기하며 당 화학
물질 또는 혼합물 범주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정할 수 
없게 한다. 해외 사례 검토 시, 미국의 경우 소비자 제품 
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15 U.S.C. 
2051 at seq.) 및 연방 유해 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15 U.S.C. 1261 at seq.)에 정의된 
소비자 제품(Consumer Product) 또는 유해물질
(Hazardous Substance)로, 캐나다는 캐나다 소비자안
전법(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서 
정의한 소비자 제품(Consumer Product)으로, 물질안
전보건자료 작성 등의 의무를 제외하는 법령에서 소비
자 제품의 법적 책임소재를 밝히고 있다. 당 개념의 수
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화학제품 안전법에
서 정의하는 생활 화학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개선 방
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령 제86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화학제품안전 
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화학
제품안전 법상 생활 화학제품에 포함되므로, 당호에 ‘일
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과 같은 별도의 
조건을 병기할 필요는 없게 된다. 

둘째, 산안법에서 노출 형태에 따른 함량 기준이나 
노출이 예상되는 작업 형태 등에 대한 성문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화학제품 안전법상 안전기
준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또는 근로자 보건관리
의 조건이 되는 함량 기준을 비교하였다. 허나 화학제
품 안전법 기준은 제형에 따라 다른 반면 산업안전보건
법은 제형에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갖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화학제품 안전법의 각 제형

별 기준 중 가장 함량 기준이 높은 경우와 산업안전보
건법상 함량 기준을 비교했기에 엄밀한 비교가 이루어
졌다 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함량 기준에 
따라 보건관리 여부를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
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시행을 위해 실제 노
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작업자가 노출되는 
상황을 판단하는데 성문법적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개
별 상황에서 측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긴다는 데서 화
학물질 안전법과 개념적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직
업적 사용 또는 노출 가능성이 큰 제형을 임의로 판단
하여 비교하지는 않았는데, 분사형/비분 사형,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실외용의 분기 중 항목별로 일부를 
취하는 환경부 제형 구분에 따라 작업환경에서의 노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고
용노동부에서도 제품 혹은 작업 형태에 따른 노출 판단
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성문화된 기술적 지침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지정한 법
령 전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타
법상의 관리에 따라 산안법상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등의 의무가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화학제품안전 법에 
의한 물질, 그중에서도 청소노동자와 관련된 물질로 한
정된다. 타법에 따라 산안법상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등의 의무가 제외되는 물질의 안전성을 검토한 선행연
구가 미흡하고 화학제품안전 법에 의한 일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관리에서 부적절한 요소가 발견된 만큼 화
학제품 안전법 전체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지정한 전체 타법에 대한 검토가 차후에 사
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수행 과정에서 화학제품안전 법을 제외한 산
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상의 나머지 법령에 대해
서도 개략적인 수준의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15개 법제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관리체계를 허
가 형태, 금지/제한 형태, 기타 형태의 세 가지로 구분
하였다. 허가 형태는 목록에 정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
물만 취급해야 하는 형태이고, 금지/제한 형태는 목록
에 정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취급을 금지 또는 제
한하는 형태이며, 기타 형태는 그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목록을 정하지 않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때, 
허가 형태의 관리체계에 해당하면서 목록에 산업안전보
건법상 보건조치 또는 근로자 보건관리 대상 유해인자
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금지/제한 형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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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계에 해당하면서 목록에 모든 상기 유해인자가 포
함되어 있다면, 해당 법제 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
구되는 조치 및 관리 수준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분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방사성물질뿐이다. 
인체 섭취 목적의 품목을 취급하는 법은 산안법상 관리
가 필요할 수준의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합리적
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문리적으로 단언할 수 없
는 이유는 건강기능식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 의약품 
및 의약외품(생약 등), 비료, 사료와 같은 복잡한 유기
물을 취급하는 법령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관리체
계가 단일화학물질 중심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취
급하는 법령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해당 관리체계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구성하는 전체 성분 대신, 주
성분 혹은 유효성분의 최소 함유량 또는 정량, 유해 성
분의 최대 함유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개념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 또한, 규제 대상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목록의 일부 혹은 전부가 원료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
서, 그에 유효성분 외의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의심
의 여지없이 판단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단일성분 기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보유한 법령을 검토하였을 때, 화약류, 폐기
물은 규격 또는 원료나 성분에 관한 목록이 존재하지 
않고, 의료기기는 국제표준화기구 규격 체계로서 규격
을 통해 위해성에 기반한 원료나 성분의 규제가 이뤄지
지 않고 있으며, 농약, 위생용품, 화장품의 경우 사용 
가능한 성분의 목록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또는 
근로자 보건관리 대상 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제
한 성분 목록에 해당 인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산업안전보
건법상 보건조치 및 근로자 보건관리 조항의 적용 여부
는 취급 유해인자의 분류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그 
이행을 위해 유해인자의 파악과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
다.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없다면 물질 안전보건자료 제도를 갈음하는 
법제를 통해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상응하는 유해성 정
보,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상의 유해성 분류, 구
성성분의 명칭 및 함량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야 한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함과 함

께 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농약도 성분명과 함
량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 상기 조건을 만족한다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약류처럼 제조자의 하위사용자에 대한 
정보전달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예도 
있고, 복잡한 유기물을 관리하는 법령체계들의 경우 정
보를 제공하더라도 주성분, 영양정보, 원료명 등을 표시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활용할 수 없는 형태의 정
보를 제공한다. 의료기기는 허가번호와 코드를 표시하
고, 위생용품과 화장품은 전체 성분을 표시하기는 하나 
명칭만 표시하며, 폐기물은 유해성 정보자료에 성분과 
함량을 작성하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조에 의한 폐
기물관리법상 유해물질에 대해서만 해당 정보를 작성하
는 등, 온전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보전달이 가능한 법령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각 타법 분야에서 물질 안전보건자료가 존재하지 않
아서 화학물질 정보전달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
는 현황 보고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 치과기공사들의 
경우 코발트 등의 중금속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등의 
유기화합물에 노출되고 있으나 의료기기 중 치과 재료
에 대해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등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으며(Kim & Choi, 
2015), 네일 미용 산업에서 종사자들이 에틸 아세테이
트, n-부틸 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 산업안
전보건법상 관리 의무가 존재하는 유기화합물에 노출되
고 있음에도 화장품이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등의 의
무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Choi et 
al., 2015; Kim et al., 2017). 

종합하면, 차후 연구 가능성 전망을 위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상의 법령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당수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리 수준은 화학물질
에 대한 관리체계가 다른 등의 이유로 별도의 산업안
전보건법상 관리가 필요 없을 정도의 조건을 의심의 
여지 없이 충족시키지 못하며, 일부 화학물질 또는 혼
합물에 대해서는 작업자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실체적 
가능성이 관측된다. 또한, 일부 법령은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보건조치 또는 보건관리가 이행될 수 있을 정
도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하위사용자에게 전달하
고 있지 않다. 

특히 2019년에 산안법이 전부 개정 되면서 물질 안
전보건자료 작성 등 제외가 인정되는 법의 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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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제86조 개정에 대한 이유는 작성되어 있지 않은 
바이다. 해당 법령체계 내에서 작업장에서 노무를 제공
하는 자의 위해성이 통제 가능한지 파악하는 후행 연구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화학제품안전 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 제품, 살생물제품 및 그 외의 일반 소비자의 생활
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
조 제7호 및 제16호에 의한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등
의 의무 제외가 청소노동자의 보건 유지 및 증진에 미
치는 영향을 법 제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제7호 및 제16호에 의해 산
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갈음하는 화학제품안전 법상 관
리 수준이 산안법상 관리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타국의 사례 참고 시 미국, 유럽
연합, 캐나다 모두 소비자 제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
자료 작성 등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기는 하나, 미국 및 
유럽연합의 경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경우를 별개로 
고려하지 않는 한국 및 캐나다과 달리 작업자의 안전 
및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존재한다. 한국도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제품의 사업장 내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
요하다.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출 형태에 따른 
함량 기준이나 노출이 예상되는 작업 형태 등에 대한 
성문법적 규정이 없는 것, 본 연구에서 검토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서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등 제외 대상으로 지정한 나머지 법제에 대해서도 
차후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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